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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대장정 회향…순례길 여는 출발점 섰다

불법승 삼보사찰을 걸어서 순례하는 18일간의 대장정이 10월18일 막을 내렸다. 10

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화엄사, 실상사를 거치며 전남에서 전북으로, 다시

경남으로 지리산을 두 번 넘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거쳐 영남의 가

장 험악한 산악지대 사자평까지 넘어서며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종찰 통도

사까지 순례의 원력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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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순례 

불교중흥 씨앗 틔워 ‘디딤돌’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8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원만 회향했다. 천리순례단이 강가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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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시도와 12개 시군을 거친 423㎞는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다. 천리순례라

는 이름처럼 국토의 3분의1을 걸었다. 108명의 순례대중과 지원단을 합치면 150명.

매일 참여한 일일참가대중을 더한다면 하루 평균 200명이 움직였다.  

삼보사찰 순례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찰을 찾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과

원력의 길을 걷고자 함이었다. 험준한 산을 넘는 고난에 버금가는 찻길의 위험, 며칠

이나 이어진 비바람과 오들오들 떨어야 했던 급작스런 추위도 순례단의 발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리더십이 그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순례를 이끌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례단 한사람 한사람의 짓무른 발을 어루만졌다. 

순례단은 몸은 고됐으나 18일의 걷기순례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

다 큰 소득은 간절한 원력의 힘을 체험한 점이다. 이 한 몸 부서져도 원력을 이루기

위해 해낼 수 있고, 그 원력이 대중으로 모아진다면 그보다 더 큰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래 한국불교에 희망의 다리를 짓는 불사에 디딤돌을 놓

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제 18일 대장정의 대미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마주한 벅찬 감동을 모든 불자, 나아

가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불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막을 내렸으나, 순례길을 새로 여는 출발점에 선 것과 다

름 아니다.

회주 자승스님의 말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보는 이들이 신심과 원력을 내

서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순례 내내 스님들은 여법하게 가사를 수하고 재가자들 또한 순례 가사를 입은 후 한 줄 행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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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중 대부분 "사부대중의 힘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순례 도중 물을 마시며 한 숨 쉬

어가고 있는 스님들.

험준한 찻길과 고갯길을 건너야 하는 순례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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